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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가운 방정식을
가슴에 품는 존재들

-김창규-















GPS









아주 마음에 들고 안심되는 우주의 모습이 있다한들 그게 기만이라면,
고집을 부리지 말고 우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더 낫다.



우리는 우주 안에 있고, 우주도 우리 안에 있다.
나는 이 사실로부터 가장 큰 정신적 감동을 느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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